
2 0 0 0년을 향한 경영자상
2 0 0 0년을 불과 몇년 앞둔 오늘, 우리의 주변은 정치·경제·사회를 불문하고 급변, 초점을 어디에

어떻게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지 분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2 0세기 후반에 들어 세계의 교통·통신이 크게 발달하고, 더군다나 미국과 소련이라

는 동·서의 냉전이 붕괴되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쇠퇴, 경제가 국가간의 쟁탈의 요소가 되고 있

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경제·산업이 정치에 앞서고, 경제적 상황이 세계 지역간·국가간 구도를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UR이니, GR이니, TR이니 하는 것들도 알고보면 정치 실종에 따라 세계 주도

권을 잡기위한 헤게모니의 싸움일 따름이다.

따라서 경제·산업적 성패는 앞으로 세계판도 변화의 중심에 자리할 것이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

는 첫번째 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과거나 현재를 불문하고 국부의 크기에 따라 그 국가의 위상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그 결정요인으로서의 영향이 더욱 막대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화학산업계는 어떠한가? 아니, 국내 경제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

게 대처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마도 국내 경제가 좁게는 화학산업계가 세계 정세에 맞추어 국부를 키우고, 그에따라 국가의 위상

을 높이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관계자는 드물 것이다.

특히, 산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영자중 자기 자신이나 몸담고 있는 그룹과 기업을 벗어나, 거시

안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익을 우선하다고 해서 자신과 관련된 기업의 사익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장래를 내다보는 경영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자신의 경영관이 확실하고, 자신

의 회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에 충실하는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다.

9 3년 미국 ACG(Alexander Consulting Group)와 J M A C (日本能率協會)가 1년여간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한「미국·일본 경영자의 의식 비교조사」에서 미국과 일본의 6 5 1명의 경영간부들은『글로벌시

대의 경영자상』으로 개혁력, 사업구상력, 시장구축력, 윤리행동모델화등 4가지를 꼽았다.

즉, 변화에 적극적이고, 사업에 대한 식견과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경영의식을 가져야 하며, 시

장과 찬스 발굴의 통찰력이 뛰어나야 하고, 나아가 사원·고객·파트너에 대해 성실해야 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또 미국 경영자들은 현재의 우량기업의 특성으로 고객지향·품질·혁신을, 앞으로는 고객지향·품

질·종사원 관계를 강조했다. 반면, 일본 경영자들은 현재는 수익성·성장성·기술개발을, 미래에는

사회적 공헌과 수익성·종사원 관계를 강조했다.

미국의 경영자들은 고객과 품질을, 일본 경영자들은 수익성과 사회성을 우량기업의 특성으로 내세우

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영자들은 과연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가?

아마도 독과점적 체질에 익숙한 나머지 고객 우선은 거리가 멀고, 여건상 품질개선은 차후의 일이

며, 힘겨루기에 수익성이 우선할 수 없고, 사회적 공헌은 기업이 살아남은 후-별 노력없이도 이익을

보면서 안주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지금은 우량기업과 경영철학을 논하거나 국익을 생각할 겨를이 없으며, 나 자신의 보신과 위로부터

의 신망이 훨씬 더 앞서는 상태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내 경제계와 화학산업계가 위치한 과거요 현실이다.

한국 화학산업계에서 2 0 0년대를 내다보는 성숙된 경영자상은 언제나 가능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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